
이용제의 버블, 시간으로의 여행과 기억의 재구성을 통한 삶의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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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 그댈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푸쉬킨의 이 시구에서처럼 삶이 우

릴 배신할 때라도, 기억의 여행은 우리의 삶을 재구성하는 힘을 발휘하여 언제나 우리 앞에 

새로운 태양을 떠오르게 할 수 있다. 아름다운 마법의 구슬 같은 이용제의 버블은 언뜻 덧

없어 보일만큼 빠르게 스쳤다 사라진 기억의 순간들을 불러내는 시간으로의 여행이다. 선명

하게 지각된 기억이든, 불완전한 추억의 한 페이지이든, 아름다웠든 슬펐든, 무의식에 저장

된 어떤 순간들을 작가는 그의 내면의 캔버스로 가져와 조합하고 재구성한다. 이용제의 버

블은 그리하여 그의 삶에 스쳤던 기억의 장면들-책 속의 이야기 혹은 과거의 사건들-로 안

내한다. 그러나 그것은 일관된 현실적인 기억의 산물이라기보다 흥미진진하게 읽은 동화처

럼 작가 내면에 각인된 그때의 감각적 기억들이다. 이용제의 버블을 바라보는 동안 우리도 

그가 생성시킨 기억의 발자국들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상상의 길을 

발견하기도 하고 몽상에 잠기기도 한다.   

이용제의 작품에 등장하는 신화와 동화들, 꿈 속 이미지들은 흐릿한 기억의 이미지들과 마

찬가지로 작가의 내면세계의 또 다른 현실들이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경험한, 모든 시

공간이 거꾸로 된 거울나라나 회중시계를 꺼내보는 외투차림의 흰색토끼가 실제로 존재한다

는 의미의 현실이 아니라,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어린 시절의 이용제가 품었던 감각, 지

각적 기억들이 오늘날의 이용제로 연결되어가는 점에서의 내적 현실을 말한다. 잭과 콩나

무, 미녀와 야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성냥팔이 소녀, 잠자는 숲속의 미녀 등의 동화 시

리즈인 <Fairy tale>로부터 그리스 신화의 신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거나 영화 ‘스타워즈’

가 펼쳐지는 우주시리즈 <Universe>와 <Fantasy>시리즈에 이르기까지, 이야기에 대한 기

억은 단편적이지만 그 시절 그가 체험한 느낌이 어떠했는지를 말해준다. 그것은 두렵고 기

이한 느낌이거나 두근거리고 흥분된 열정의 감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용제 자아의 모습

들을 반영해주는 기억의 순간들이다.

     

무의식의 내부에 저장된 기억을 재구성하는 것. 그것은 베르그송의 이미지의 기억을 통한 

시간의 ‘지속성’과 관계가 깊다. 존재의 근원으로서 ‘시간’은 굳이 베르그송을 언급하지 않더

라도 이용제의 작품에서 본질적인 주제이다. 예컨대 <Remember the flow>시리즈 가운데 

‘어떤 여행’, ‘작가들과’, ‘어느 행위예술가’와 같은 작품들에서, 작가는 지각했던 경험들 속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며, 마찬가지로 <Phase of memory>시리즈들에 속하

는 ‘연 날리던’, ‘어린 기억’, ‘무의식 속 어느 기억’, ‘오묘한 기억’ 등과 같은 작품들에서는 

그는 상황이나 사건의 정확한 재현보다는 그 당시의 기억의 회로를 밟아가는 과정, 즉 시간

의 흐름을 전개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이용제의 기억의 편린들이 고정된 과거의 시간이라기

보다 현재에 지속된 하나의 흐름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이유는, 작가가 ‘시간’을 삶의 주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불러낸 기억의 감각 혹은 감정을 현재의 본인의 심리상태와 연결시켜, 

하나의 ‘지속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규명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용제의 버

블은 과거로의 여행이면서, 기억의 재구성을 통해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수단이 된다. 즉 

삶이 지속된다는 자기 확인이 거기 있다. 삶 속에서 찰나의 순간들이 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지만, 기억의 재구성된 이미지들을 통해 그 순간들이 재탄생되는 희열이 작가의 버블을 

반짝이게 만드는 것이다.  

버블은 곧잘 한 순간 사라지는 거품이나 비현실적인 감각으로 재현되는 것이 보통이다. 터

질듯 부풀다가 둥실 떠오르는 모습은 신비스럽기도 하지만, 갑자기 공기 중에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바람에 인생의 허무함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용제의 버블을 마주하는 동

안, 우리는 비현실로부터 현실로 돌아와 자기 자신을 감각하는 과정을 겪는다. 그의 시간으

로의 여행은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기억의 여정으로 우릴 이끌면서 과거의 시점에 존재했던 

감각들이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이용제의 버블은 따라서 베니타스의 기호로 작동된다기보

다, 캔버스 위에서 재탄생되는 의미 있는 삶의 창조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무

의식의 공간에 존재하던 이미지들을 깨우는 이 예술가의 손에 의해, 알람시계와 같이 습관

적인 기억에만 의존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의식도 새롭게 일깨워진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

이다.

   


